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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연하⁺,�김옥주⁺⁺,�정준호⁺⁺⁺1

1.�서론

직장과 인민반, 학교들에서 봄철을 맞으며 진행되는 각종 “꾸리기” 검열사업, 거

리마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옷차림 통제를 위한 “규찰대” 등은 직장인, 학생, 
노인, 어린이, 주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 당국은 자기

가 사는 거리와 일터,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승리의 신심이 없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매년 봄(3, 4월)에 전군중적으로 위생 문

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도록 한다.1

현대 북한에서 도로나 철도, 수로 관리부터 가정 내 청소 상태까지 일주일에 몇 

차례씩 검열하는 3-4월의 “위생 월간”은 “고생 월간”으로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대중 동원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2 2012년 로동신문 기사는 “가정을 잘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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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연지, “봄을 맞는 북한주민들의 삶”, 북한 544 (2017), 108-109.
2 “톡톡 북한 이야기, ‘위생월간’이 뭐길래”,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7/ 

3659799_17999.html (2018. 2. 1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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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혁명화”하는 이러한 위생 문화 사업이3 “도시와 마을을 백화만발하고 인민의 

웃음이 꽃펴나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4 

이처럼 오늘날의 위생 문화 사업은 사회 각층의 대중을 동원하고 그들의 일상 

곳곳에 개입하는 사업이다. 

 1950년대에 시작된 위생 문화 사업은 초기에 질병 매개체 관리나 화장실 개

량 등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점차 마을의 꽃밭을 가꾸고 도로와 학교, 

사업장을 정비하는 광범위한 생활 양식 개조로 이어졌다. 생산 현장부터 학교와 

가정에 이르기까지 살며 일하는 모든 곳이 위생 문화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것

이 인민들 자신의 사업이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 

위생은 건강과 질병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가정과 마을, 도시를 포함한 일상 생활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처럼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매년 전 인민

의 일상적인 동원이 전개되는 위생 문화 사업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 뿐 아니라 

현재 북한 대중의 일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의 보건 위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정책이나 행정 

조직의 측면에서 거시적인 의료 제도를 살폈다.5 이에 따라 연구의 대상은 노동

자와 지식인, 농민 같은 특정 계급, 혹은 직장, 공장, 학교, 농장 같은 사회주의

적 생산 관계와 관련된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생 문

화 사업은 생산 현장 내에서의 대중 동원을 넘어 전사회적인 대중 동원으로 확

장되어가는 과정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살필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연구 

소재이다. 실제로 거시 정치와 거시 경제에만 치중한 북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최근 북한 대중의 생활과 일상에 국가 권력이 개입한 모습을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김진혁은 해방 직후 북한 당국이 전염병 유행에 따른 방

역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을 국가적 사업의 주체로 위치시키며 

위생 방역 사업을 북한의 국가 건설 과정 및 대중의 인민 의식이 형성되는 데 

3 현대 북한은 위생 문화 사업을 “문화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을 없앰으로써 건강과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인민들 자신의 사
업이며 사람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 곳에서 통일적 보조를 맞추어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할 거
창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2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409.

4 홍병우, “애국은 자기 집 뜰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로동신문, 2012. 7. 13, 2면.
5 이성봉,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정과 특징”, 통일문제연구 21:2 (2009), 323-357; 황상

익, 1950년대 사회주의 건설기의 북한 보건의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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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6 강진웅은 사회주의적 근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재생

산, 보건, 위생, 체육 등 생명 정치(biopolitics)의 기제를 구사하여 “새로운 주

체의 인간형”을 전 국민의 개별 삶 속으로 침투·확산시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학교와 보육을 중심으로 한 보건 위생 사업이 교양과 설득을 통해 개별 학

생 주체들의 “규율화된 실천”을 유도하여, 강압의 방식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새

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7 또한 강명은 북한에

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물질적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1958년 이후 

이루어진 문화 혁명에서 위생 사업을 사상 혁명과 연계하여 분석하면서, 위생 

문화 사업이 공산주의 도덕과 연계되어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화와 공간의 모범

을 창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8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성립 과정이라는 사회

적 배경에서, 기존의 위생 선전 및 위생 계몽 사업이 위생 문화 사업으로 변화

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정치 분야나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일상 전반에서 사회주

의적 생활 양식이 침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 성립 

과정이 노동자, 농민, 지식인 계급을 넘어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는 과정과, 국가 

권력이 대중 동원의 기제로 사용한 위생 문화가 대중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모

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위생 문화 사업이 단순한 보건 정책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대중을 사회주의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변화시

키고자 한 대중 개조 사업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50년대 후반 발간된 보건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성 기관지 

인민 보건과 대중을 대상으로 위생 상식 등을 보급한 잡지 위생 문화, 위생 

문화 사업에 있어 학생 동원과 교육의 모습이 잘 나타난 교원 신문 및 여성 

대상의 위생 문화 사업 정형이 나타나는 전국 어머니 대회 문헌집, 그 외 단

행본 위생 교양 독본,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등을 활용하였다.9 이러한 사

료들은 북한 정권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 당 기관지라는 한계가 있으나, 1950

6 김진혁, “북한의 위생방역제도 구축과 ‘인민’의식의 형성(1945-1950)”, 한국사연구 167 
(2014), 247-287.

7 강진웅, “1950-1960년대 국가형성기 북한의 생명정치와 사회주의 주체 형성”, 사회와 역사 
98 (2013), 155-189. 

8 강명, “1958-1964년 북한 문화혁명의 변화과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9 인민 보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분석은 김옥주, “북한 의학잡지 연구: 1950년대 인민 보

건을 중심으로”, 의사학 11:2 (2002), 165-1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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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당시 정기 발간되던 신문과 잡지로서 개찬의 가능성이 낮아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료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후 북한 

연구들과 최대한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10

2.�전후�복구�시기의�위생�사업

북한은 체제 성립 초기부터 위생과 방역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

었다. 1947년 5월 21일 북조선 인민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는 “인민 보건 사업

을 강화할 데 대하여”를 발표하여 보건 의료 체계의 확대와 방역 사업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11 해방 전 인구 만 명당 0.5명에 불과했던 의사 수는 해방 이후 의

학 교육 기관 설립을 통해 빠르게 증가했고, 1948년부터 1950년까지 325개의 

진료소와 간이 진료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대다수의 보

건 시설이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보건 인력이 전선으로 차출되어 사망하면서 

인력의 공백이 심화되었다. 

특히 전쟁 중 성인 남성 인구의 급감으로 노동력의 공백이 심화되면서 보건 

의료의 역할은 남아있는 노동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는 데 맞춰졌다.12 전후 복

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1954년 6월 4일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내각 결정 제79호)에서는 “생산 문화를 제고시키기 위해” 위생 사업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13 이를 위해 위생 사업은 대중의 건강 증진을 통한 

노동 생산 능률의 향상, 영유아 및 소아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 인구의 증

가를 추구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건강 상태와 잦은 질병 이환(罹患)은 

노동 능력과 생산 능률의 저하를 초래했다. 김일성은 “인민 보건 분야에서 전염

10 북한 정권에서 간행한 자료들은 시기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개찬하는 경우가 많
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개찬 역시 해당 시기 북한 정권
의 정치적 의도나 시대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강호제, 북
한 과학기술 형성사 I (선인, 2007), 39-40;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선인, 
2005), 31-32.

11 황상익, 앞 책 (각주 5), 24-25. 
12 인구학적 추정을 통해 작성된 1948, 1953, 1958년 재구성 인구의 성비를 살펴보면 1948년부

터 1953년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 인구가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층에서 그 정도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학회,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1992), 75-76.

1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4-1955년 판) (조선중앙통신사, 1954),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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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하며 주민들의 리병률을 계속 낮추며 

근로자들의 일시적 로동 능력 상실을 줄이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것”을 과업으로 제시하였다.14 따라서 전후 복구 사업 중 보건 의료 사업은 체계

적인 동원을 필요로 하는 위생 계몽 혹은 위생 선전 사업보다는 주로 시설과 인

력의 확충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1954년 발표한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

화할 데 관하여”의 첫 번째 강령은 “보건성을 비롯한 각급 보건 기관 지도 일꾼

들이 전후 인민 보건 사업을 조직하여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미약하게 전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건 의료 인력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다. 위생 선전 체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다섯 번째 강령 역시 “전체 

보건 기관들과 보건 일꾼들이 동원되지 않고”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15 

 실제로 1957년 이전까지는 제한적인 보건 의료 자원을 가지고 기초적인 방

역 사업 이상의 위생 계몽 및 선전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당

시 북한은 당적 지도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도 부족한 상태였다.16 예를 들어 1954년 10월을 기준으로 농업 협

동화 비율은 21.5%에 불과했으며, 기업소의 행정 경제 사업을 직접적인 당의 통

제 하에 놓게 된 것도 1956년 4월에 들어서였다.17 당의 통제력이 아직 효과적

으로 대중을 동원할 만큼 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생 사업의 중

요성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개인 중심의 소유 구조가 잔존하며 사회주

의적 경제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는 기업소나 농작지, 가정의 위생 개선을 위해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

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 사업에 대중의 참여를 강조하는 군중 노선이 등장한 것은 1956년이었

다.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난 1956년 8월 30일 전원 회의 결정 중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는 기존의 보건 위생 관련 결정 사항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이 문건은 이전 보건 사업의 주요한 결점으로 “인민 대

중 속에서의 위생 교양 계몽 사업”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면서 첫 번째 강령으로 

“인민들의 보건 상태를 개선하는 기본 대책의 하나는 인민 보건 사업이 인민들 

1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56년 4월 23일”, 조선로
동당 출판사 편, 인민 보건사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5), 82. 

15 조선중앙통신사, 앞 책 (각주 13), 72. 
16 서동만, 앞 책 (각주 10), 760-764.
17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2001), 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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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 자체가 철저히 자각하고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18 1957년 홍명희 부수상은 전후 3개년 보건 사업 총화 회의

에서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보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원 인입시

킴으로서만 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경우에 얼

마 안 되는 보건 일군들의 힘을 가지고 협소하고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사업”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대중들의 창발적 의견과 제의를 허심하게 접수하며 하부에 

대한 지도를 계획적으로 조직 집행”하는 군중 노선으로의 전환이 보건 위생 분

야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19

전후 복구 시기를 지나며 확충된 보건 의료 인력과 시설의 확충은 이러한 군

중 노선을 시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제공했다. 전후 복구 3개년 계획 기간 

동안 의사 910명을 포함한 신규 보건 의료 인력 3,288명이 양성되었고, 위생 방

역 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1953년과 비교해 1956년에 4.23배 늘어났다.20 또한 

노동 위생 시설은 1953년부터 1956년까지 2.26배 늘어났고,21 1957년부터는 디

스토마 예방소가 주요 유행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면서 농촌 지역 말단까지 

보건 인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22 이러한 물적 기반의 확대에 따라 지역 말단

에까지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자원이 확보되었고, 그 결과 위생 사

업을 일상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56년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

하여”의 결정에 따라 비상 방역 위원회가 해체되고 위생 방역 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전후 복구 단계의 전염병 관리를 중심으로 한 방역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위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23

이 시기 위생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분야는 각종 위생 시설

을 건설하고 개조하는 위생 개조 사업이었다. 전후 복구 사업이 종료된 1957년

에 들어서도 대중에 퍼져있던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이나 관습은 전염병의 유행

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소로 남아 있었다. 변소 관리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

18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6년도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ㆍ정치ㆍ상무ㆍ조직위원회 
결정집”,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0 (국사편찬위원회, 1998), 789-795.

19 홍명희, “전후 3개년 보건 사업 총화 회의에서 하신 홍명희 부수상의 축사”, 인민 보건 1957
년 4월, 2-3. 

20 황상익, 앞 책 (각주 5), 77-78. 
21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1), 509. 
2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58년 판) (조선중앙통신사, 1958), 138. 
23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앞 글, 78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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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24 우물에는 뚜껑이 없거나 주위에 변소나 축사가 접해 있어 식수 오염의 

위험성이 컸다.25 도시 중심 지대에 돈사들이 남아 있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더욱 불결하게 했다.26 또한 각종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이 대중을 지배하고 있

었는데, 물을 끓이지 않고 “랭수를 먹는 관습”이 전염병 유행 방지에 특히 걸림

돌이 되었다.27 “제때에 세안조차도 잘 하지 않”고 “식사 전에 손 안 씻는 것은 

보통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도 많았다.28 “가재즙을 만들어 홍역 환자에게 먹임

으로 홍역을 예방한다는 그릇된 습성”은29 디스토마의 유행에 일조하였으며, 홍

역은 “옛날부터 죽어서도 한다는 제구실”로30 여겨진 데다 “홍역을 앓을 때면 

피를 다루지 않는 법”이라는 관습이 있어 성인 혈청 주사를 통한 예방법을 거부

하는 경우도 있었다.31 출산 과정에서도 “배꼽 줄을 가위로 자르면 밸이 세다는 

등 미신적인 관념”이 잔존했다.32

당시 전염병 이병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찾기는 어려우나 다른 자료

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보건성 부상 류기춘은 제3차 조선 의

학회 보고에서 당면 과제로 “위생 환경 개조 문제와 전염성 질환과의 투쟁 및 

예방 문제”를 제시하며, 일본 뇌염, 적리(이질), 부르쩰료즈(브루셀라), 말라리

아, 디스토마(흡충), 장내 기생충, 결핵 등을 중요한 문제로 언급했다. 특히 “리

병률과 사망률의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아 전염병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한 뒤 그 중에서도 특히 “홍역과 백일해는 우리 보건 일꾼들의 각별

한 주의를 집중하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33 또한 이 학회에서는 총 44건의 

24 김일성, “새 환경에 맞게 군인민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발취)—도, 시, 군인민위
원회위원장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7년 7월 12일”, 조선로동당 출판사 편, 앞 책, 85.

25 김영, “위생 방역 부문에 제기된 당면한 몇가지 문제”, 인민 보건 1957년 5월, 13.
26 같은 글, 12.
27 황룡일, “병원내에서 위생 선전 사업 조직 경험”, 인민 보건 1957년 7월, 49.
28 김문숙, “위생 문화 생활도 꽃피우면서—삼등-세포, 지하리-평산간 철도 부설 공사장에서”,  
위생 문화 1959년 4월, 16.

29 황룡일, 앞 글, 49.
30 백춘렬, “김일성 원수의 탁아소 사업에 대한 현지 교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겠다”, 조선녀성

사 편, 전국 어머니 대회 문헌집 (평양: 조선녀성사, 1962), 131. 한반도에서 홍역은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하여야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그 속명(俗名)도 제 구실(자기의 의무), 제것(자
기 소유)으로 불려왔다. 원보영, 민간의 질병인식과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민속학적 연구 (민
속원, 2010), 142-143.

31 백춘렬, 앞 글, 131.
32 정세애, “산모들의 친정 어머니가 된 심정으로”, 조선녀성사 편, 전국 어머니 대회 문헌집,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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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있었는데 그 중 위생 문제 14건, 일본 뇌염 8건, 적리 6건, 기타 문제 16

건으로 당시 보건 분야에 있어 위생과 전염병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

고 있었음을 보여준다.34 보건성 위생 방역국 국장 김영도 1957년 “위생 방역 

부문에 제기된 당면한 과업”으로 발진 티푸스, 장티푸스, “현재 가장 리병률이 

높은 소아 전염병(특히 홍역, 백일해)”와 디스토마를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35

평안북도 운전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군 단위로는 각종 보건 관련 인력을 선

발하여 “지도 그루빠”를, 협동 조합 단위로는 “몇 조의 변소 및 우물 개조 돌격

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변소 및 우물 개조 주간”을 정해 “지방의 유휴 자재

들을 동원 리용”하여 변소에 뚜껑을 설치하고 문을 달며 분조는 깊이 파 미장했

다. 사업 결과 평안북도 운전군에서 변소는 5,493곳 중 4,469곳(약 83%), 우물

은 813곳 중 669곳(약 81%)이 개선되었다.36 이러한 위생 개조 사업은 전국적

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식수 위생 개선이나 파리, 모기, 이 잡기 등 전염

병 예방에 중점을 둔 이 사업은 일부 모범 마을에서 성공적인 대중 동원을 이끌

어 냈지만, 동시에 “위생적 모범 부락 창설 운동”과 같은 대표적인 위생 개조 사

업이 “목적 지향성이 부족하며 일시적인 청소 미화 사업에 끝마치고 말거나 또

는 군중적 운동으로 일상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37

 대중의 위생 인식을 변화시키고, 위생 사업을 일상으로 만들기 위한 위생 

선전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1956년 시행된 위생 선전 사업은 목

표치 대비 평양시 5.4%, 평안북도 22.4%, 함경남도 34.5%, 함경북도 47.9%로 

낮은 성과를 보였다.38 즉 전후 복구 기간 진행된 방역 사업의 경험과 물적 기

반의 확대로, 일회적 위생 사업에서의 대중 동원을 이끌어 내는 데는 성공했으

나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동원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노

동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 현장에 대한 당적 관리와 개입은 점차 강화되고 있었

지만, 여성이나 아동, 노인 등 생산 조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중에게

33 류기춘, “우리 나라 위생 방역 사업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과업 (제3차 조선 의학회 보고 요
지)”, 인민 보건 1957년 1월, 3-8.

34 최명학, “제3차 조선 의학회 결론”, 인민 보건 1957년 1월, 9.
35 김영, 앞 글 (각주 25), 10.
36 김룡관, “위생 개조 사업에서 얻은 경험”, 인민 보건 1957년 5월, 65-66.
37 편집부, “위생 방역 사업에서 나타난 몇가지 결함들에 대하여”, 인민 보건 1957년 2월, 14.
38 한창활, “위생 선전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가지 결함에 대하여”, 인민 보건 1957년 7월, 

12.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의 위생 문화 사업을 통한 대중 개조 509

는 위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동원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3.�문화�혁명으로서의�위생�문화�사업� � � � � � � � � � � � �

1958년 5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보건 위생 사업을 전군

중적 운동으로 벌릴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 결정에서 김일성은 

“보건 위생 사업은 사회주의 혁명의 한 부분인 문화 혁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

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건 위생 사업을 단순한 보건 사업이 아니라 문화 혁명

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과업의 일부로 부각시켰다.39 또한 위생 개조 사업과 위

생 선전 사업이 위생 문화 사업에 모두 포함되며, 환경 부분에까지 범위를 확대

시킬 것을 지시했다. 홍순원의 조선 보건사에서는 이 결정을 통해 “보건 위생 

사업이 기술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문화 혁명의 한 부분이라는 독창적인 해

명을 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보건 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이 새롭게 밝혀지고 이 사업을 노동 계급의 당과 국가가 주요 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 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는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평가

했다.40 

위생 사업은 주로 노동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역과 전염병 관리, 혹

은 사업장 내 위생 관리에 집중하면서 노동자들을 주로 동원하고 있었다.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일상 생활을 위생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일

시적 노동 능력 상실을 줄이도록 교양되었으며,41 특히 식료품 관련 생산 현장

에서는 생산물의 위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시되었다.42 위생 문화 사업

을 통해 노동자의 개인 휴식 시간에 대한 관리도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생산

에서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위생 관습을 준수하여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

적 노동 능력 상실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받았다.43 1957년 출간된 위생 교양 

39 김일성, “보건 위생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릴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
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8년 5월 4일”, 조선로동당 출판사 편, 인민 보건사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5), 86-89.

40 홍순원, 앞 책 (각주 21), 532.
41 김종영, “생산 기업소에서의 위생 계몽 사업의 조직과 방법”, 인민 보건 1959년 2월, 33.
42 오병식, “수산 부문 로동자들에 대한 보건 위생 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인민 보

건 1958년 4월, 7.
43 김종영, 앞 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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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본에는 “로동 위생과 휴식 위생”이라는 독립된 장이 포함되었는데, 그 내용

에 따르면 “로동자들은 생산에서 일정한 행동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이면에서 

국가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44 예컨대 “충분한 휴식 후에 똑똑한 정신으로 

작업에 착수하고, 점심 시간을 위한 중간 휴식 시간에 손을 씻고, 일을 끝마치

고 돌아 갈 때에 목욕을 하는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45 

위생 문제가 문화 혁명으로 격상되면서 동원의 범위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

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을 매개하는 유해 곤충 및 동물 박멸 사업은 여성과 청

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노동력을 동원함으로써 이루어졌다.46 대표

적인 유해물은 파리와 쥐였다. 이러한 유해물 박멸 사업은 성과에 대한 양적 판

단을 내리기에 용이하여, “박멸 책임량을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47 개인별, 

집단별로 박멸한 양을 수치화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사업 방식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48 변소에 끓는 물을 부어 구더기를 

박멸하거나,49 번데기를 잡고 흙을 정리하며 파리를 퇴치하였으며,50 “쥐구멍 

뒤지기”, “볏집 낟가리 뒤지기”, “쥐구멍에 불을 짚여서 연기를 넣어 들쥐를 잡

는” 사업이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51 또한 디스토마 박멸과 관련하여 지

역 주민과 학생을 동원한 가재, 골뱅이 잡이 또한 진행되었다.52 뿐만 아니라 위

생 시설 건설 및 개조 작업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동원된 학생들은 교내 변소 개조, 목욕탕 건설, 이발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

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53 지역 사회의 변소 개조 사업 등에 협력하기도 했

다.54 지역 사회와 학교 뿐 아니라 생산 현장 내에도 목욕 시설 및 여성 위생실 

44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편, 위생교양독본 (평양: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1957), 48.
45 같은 책, 48.
46 편집부, “추기 위생 월간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 위생 문화 1959년 9월, 8.
47 편집부, “농촌 위생 월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위생 문화 1959년 8월, 23.
48 “번데기 150여 킬로그람을 잡았다”, 교원 신문, 1959. 3. 21, 4면. 
49 편집부, “추기 위생 월간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 8.
50 “번데기 150여 킬로그람을 잡았다”, 교원 신문, 1959. 3. 21, 4면. 
51 “쥐와 번데기를 박멸하고 있다”, 교원 신문, 1959. 1. 24, 2면.
52 “각지 학교들에서 성과를 계속 확대”, 교원 신문, 1959. 4. 25, 3면. 
53 “[하기 위생 사업을 강화하자!] 학교들의 위생 문화 사업 개선에서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하

다”, 교원 신문, 1959. 6. 13, 2면; “[위생 단신] 자강도 초산군 앙토 인민 학교, 량강도 백암
군 양흥 중학교”, 교원신문, 1959. 6. 13, 4면. 

54 “위생 문화 사업의 성과는 생활에서 구현되고 있다—북청 농업 전문 학교 위생 문화 사업에
서”, 교원신문, 1959. 3. 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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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설치되었다. 내각 결정에서는 “보건상은 필요한 시기에 의학 전문 학교 전

체 교직원, 학생(졸업반 학생 제외)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다.55

한편 병원은 위생 문화 사업에 있어 학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간주되

었다.56 보건 일군들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위생 지식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주

민들에게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직업적 특성상 다양한 주민들과 일상적으

로 접촉하였으므로 대중 속에서 위생 선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57 이에 따라 초기에는 병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주로 진행

되었는데, 예를 들어 진료 대기 시간을 이용한 위생 선전 사업이 대표적이었다. 

기본적으로는 병원 대합실에 각종 위생 표어와 포스터, 만화 등을 게재하는 방

식이 흔했고,58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두 선전도 진행되었

다.59 접수 번호표에 위생 지식 관련 질문을 삽입하여 환자로 하여금 진료 대기 

중에 병원 내 위생 선전실을 둘러보며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진료시 의사

가 대답을 확인함으로써 위생 지식을 제고시키는 것도 있었다.60 위생 선전문과 

쌍이 되는 그림을 찾도록 하여 위생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위생 화투” 

등 오락도 고안되어 이용되었다.61 하지만 군중 운동으로서 위생 문화 사업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병원의 보건 일군들은 직접 학교나 인근 지역 사회를 방

문하여 위생 관련 강연이나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위생 선전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62 또한 진료소 등에서 위생 일군을 지도, 양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마을 내 위생 선전 사업에 기여하였다.63 보건 인력의 주도로 진행된 “위생 연

예 서클 경연 대회”에서는 “우리 당의 따뜻한 의료 혜택을 노래”하면서 “위생 

문화적으로 꽃피는 우리의 보람찬 생활에 대하여 노래하며 춤추”는 행사가 이

루어지기도 했다.64

5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59년판), 82.
56 지면식, “위생 문화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근로자 1959년 11월, 58.
57 조선로동당 출판사, “보건일군들을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키우시려고”, 인민의 어버이(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5), 483.
58 본사 기자, “전후 3개년 보건 사업 총화 회의에서의 토론중에서”, 인민 보건 1957년 4월, 

74.
59 본사 기자, “[찬양] 대동군 제 1병원에서의 위생 선전과 의료 방조 조직”, 인민 보건 1957년 

6월, 73.
60 같은 글, 74.
61 황룡일, “병원내에서 위생 선전 사업 조직 경험” (각주 27), 49.
62 “춘기 위생 방역 사업에 나서고 있다”, 교원 신문 1958. 3. 15, 4면.
63 홍룡길, “간이진료소 사업경험”, 인민 보건 1957년 5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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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특히 어머니로서의 여성에 대한 위생 선전 사업 또한 중요하게 진행

되었다. 여성의 위생 제고는 당사자인 여성으로 하여금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노동에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했을 뿐 아니라, 여성이 아동의 

주된 양육자라는 점에서 여성의 위생 지식과 관리 수준이 아동의 보건 위생과 

직결되었으므로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임신과 해산에 있어서의 위생 관리는 영

아 사망률을 낮춤으로써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또한 각 

64 본사 기자, “위생 연예 서클 경연 대회를 준비”, 인민 보건 1959년 4월, 59.

그림 1. 학생들은 위생 개조 사업에 동원되는 주요한 예비 노동력 중 하나였다. 학생들이 수집한 해충들은 
추후 비료로 사용되는 등 또 다른 “예비를 적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출처: “번데기를 잡고 있는 
평양 제7중학교 학생들”, 교원신문, 1959. 3. 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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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도 여성의 영향력이 대체로 강했으므로 가정에 대한 위생 문화 사업 

침투에 있어서도 여성이 중요하게 간주되었다.65 여성에 대한 위생 문화 사업으

로 대표적인 것이 “어머니 학교”로서, “위생 지식과 유아 양육 방법을 교육주기 

위한” 것이었다.66 어머니 학교의 운영 형태는 하나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기수

별로 모집하여 정기적 교육을 진행하는 것부터67 산모를 대상으로 1주일 간 한

시적으로 운영하는 것,68 병원과 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부터69 생산 

기업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까지70 다양했다. 

어머니 학교를 통해 위생 지식을 교육받은 여성들은 자신과 가정의 위생 관

리에 힘쓰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반과 부락에서 위생 문화 사업에 적극

적으로 나서는 선동자가 되도록 요구받았다.71 또한 임신과 출산에 있어 위생 

상태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신부 등록 사업과 해산 방조 제도가 운영되

면서 조산원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위생 지식이 보급되고 각 가정의 위생

이 제고되었다.72 아동 기관이 확대되고 그에 대한 위생 지도가 강화되면서 아

동 기관의 보모를 통한 부모에 대한 위생 선전 사업도 이루어졌고, 소아 전염병 

예방 접종이 시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각 가정에 대한 위생 선전 사업이 이루어

지기도 했다.73

이처럼 직접적으로 생산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 내 여성이나 학생들을 

보건 사업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1956년 12월부터 이어

진 “내부 예비의 동원”이라는 북한의 경제 개발 노선과도 연결되었다. 1956년 

대외 원조금이 줄어들면서 국내 자원에 의존하여 경제 개발을 이루어내야 할 

상황이 닥치자, 북한은 기업 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예비 물자를 적발ㆍ동원

하는 방식으로 추가 투자 없이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74 위생 문화 

65 손중녀, “김일성 원수의 현지 교시를 철저히 관철시키며 녀성들의 문화 의식 수준을 제고시
키겠다”, 전국 어머니 대회 문헌집 (각주 30), 200-213.

66 리병남, “전후 3개년 보건 사업 총화와 1957년도 당면 과업에 대하여(전후 3개년 보건 사업 
총화 회의에서의 보고)”, 인민 보건 1957년 4월, 18.

67 편집부, “[단신] 어머니 학교 활발히 운영”, 인민 보건 1958년 1월, 79.
68 리경신, “해산 방조 사업에서 얻은 몇 가지 경험”, 인민 보건 1958년 11월, 29.
69 편집부, “활발히 운영되는 어머니 학교”, 인민 보건 1958년 9월, 75.
70 김종영, 앞 글 (각주 41), 36.
71 장지만, “우리과 조산원의 지정 담당 구역 사업에서 얻은 경험”, 인민 보건 1958년 2월, 41.
72 본사 기자, “근로 녀성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할 위대한 발기—제7차 전국 산부인과 경험 교환

회에서”, 인민 보건 1959년 1월, 61; 정세애, 앞 글, 326. 
73 백춘렬, 앞 글 (각주 30), 131-132.



514  한국과학사학회지 제40권 제3호 (2018)

사업은 생산 현장에서의 증산 운동의 체계를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훈련과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경쟁 운동과 모범의 일반화도 주요한 방법으

로 사용되었다. 협동 조합 간 경쟁 운동이 체결되었으며 “자돈 한 마리”나75 “상

금”76 등 물질적 유인이 제시되기도 했다. “군급 기관 부양 가족 간에 경쟁을 체

결케 함으로써 가정 부인들이 실내외의 청소 미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유

도하기도 했으며,77 심지어 “부부간 경쟁을 체결”하여 “남편은 바깥을 안해는 

집안을 누가 더 깨끗이 꾸리는가를 경쟁키로 하였으며 채점 위원도 구성”하는 

사례도 있었다.78 4-5개 학교씩을 묶어 “호상 위생 모범 학교를 창조하기 위한 

경쟁을 조직 진행”하기도 했다.79

학교 외에도 개인, 가정, 반 등의 다양한 단위로 모범 창조 운동이 진행되었

는데 특히 위생 개조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위생 모범 리(동) 창설 운동이 대

표적이었다. 이는 위생 개조의 항구적인 완료를 목표하는 것으로서, 그 목표를 

“앞당겨 완수하는 경쟁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면서 우수한 경험을 보편화

하는 사업과 표창하는 사업을 제때에 조직 집행”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으로 제

시되었다.80 이처럼 위생 개조 사업에서 시행된 목표의 조기 완수 추진이나 위

생 모범 리, 위생 모범 학교 등 우수한 사례의 공표와 일반화는81 천리마 운동 

및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의 양상과 유사하다.82 생산 현장에서 예비를 동원하

여 비용을 절감하는 모습은 위생 개조 사업에서 각종 시설을 건설 및 개조하는 

데 지방의 유휴 자재를 동원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83 이러한 유사점들은 위생 

문화 사업에 참가하는 광범위한 대중들, 특히 학생과 여성들로 하여금 생산 현

74 이태섭, 앞 책 (각주 17), 90-91. 
75 김룡관, 앞 글 (각주 36), 66.
76 본사 기자, “위생 문화적으로 변모되는 문덕군”, 인민 보건 1958년 6월, 71.
77 김룡관, 앞 글, 66.
78 편집부, “도시 위생 월간을 맞이하여”, 위생 문화 1959년 4월, 10.
79 “[하기 위생 사업을 강화하자!] 학교들의 위생 문화 사업 개선에서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하

다”, 교원 신문, 1959. 6. 13, 2면.
80 김동수, “위생 문화 사업의 더욱 높은 발전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1월, 17.
81 “위생 모범 리 (동) 창설 운동을 광범히 조직 실시하여 도시, 로동자구에서는 1959년 5·1절까

지, 농촌에서는 8·15까지 위생 개조를 항구적인 것으로 완료하는 방향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를 앞당겨 완수하는 경쟁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면서 우수한 경험을 보편화하는 사업과 
표창하는 사업을 제때에 조직 집행하여야 한다”, 같은 글, 17.

82 강호제, 앞 책 (각주 10), 208.
83 이태섭, 앞 책 (각주 17),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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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체계에 익숙해지게 하여 이들을 노동력으로 용이하게 동원될 수 있는 예

비 노동 인구로 만들었다.

위생 문화 사업 과정에서 학생과 여성들이 예비 노동 인구를 넘어 즉각적인 

실제 노동력으로 투입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교내 뿐 아니라 인근 부락의 각

종 미화 사업 및 위생 개조 사업에 동원되었으며 특히 유해 곤충 및 동물 박멸 

사업에서 주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김일성은 1958년 5월 4일 조선로동당 중

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결론 “보건 위생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릴 데 대

하여”에서 학생들을 이용한 유해 곤충 및 동물 박멸 사업을 약 3년간 제도화하

여 매주 토요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84 이러한 위생 문화 사업은 숙련된 기

술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노동 집약적 특

징을 가지고 있어 학생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 이유

로 여성 또한 여맹을 통해 유해물 박멸 사업에 요긴한 노동력으로 활용되었

다.85 위생 문화 사업은 일상 생활에 대한 생산과 노동 패러다임의 침투를 통해 

이루어졌다. 동시에 대중, 특히 여성과 아동, 학생으로 하여금 노동 체계를 학습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4.�대중의�일상과�위생�문화�운동�

1958년 8월 북한은 개인 농민들이 모두 농업 협동 조합으로, 개인 상공업자는 

생산 협동 조합이나 생산 판매 협동 조합으로 조직되었다고 발표했다. 사회주의

적 생산 관계의 완성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모든 소유 구조가 개인에서 집단과 

국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활동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득은 북한 대중 

모두의 것인 동시에 개인의 것이라고 설득할 수 있게 되었다.86 더불어 생산 관

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된 이후, 사회주의적 사상과 생활로 대중의 사상과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 혁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87 이에 따라 생

산 현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사회주의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외

에 대중의 일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다. 

84 김일성, “보건 위생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릴 데 대하여”, 86.
85 편집부, “추기 위생 월간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 8.
86 강호제, 앞 책 (각주 10), 213-214.
87 이태섭, 앞 책 (각주 17),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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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에서는 “농산 사업이 바쁘다느니 하면서 이러저러한 구실로 위생 

사업을 차요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으며,88 심지어 “함경북도 김책군 운호리와 

평안북도 곽산군 초산리를 비롯한 일부 리들에서는 목욕탕, 리발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89 위생 시설 개조 사업 또한 “형

식적으로 진행된 데로부터 얼마 가지 않아서 거의 다 못쓰게”되는 경우가 상당

하여,90 “일부 변소들은 비가 새고 외부로부터 분조 안에 물이 들어오며 적지 

않은 분조 뚜껑이 없어”진 상태인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91 쥐잡이를 위해 쥐창

을 보급했지만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적지않게 쥐창을 그냥 창고방에 쳐박아 

두고 쓰지 않고 있”었고, 마을 지도 일군들도 위생 사업을 철저히 지도하는 대

신 “상부에서 지시문이나 나려오면 이것을 어느 회의 뒷 끝에 한번 읽어 버린” 

것으로 끝내고는 했다.92 학교에서는 “토끼사와 변소 관리를 등한시”하거나 “지

식을 학생들의 위생 문화 생활, 실천 활동과 결부시키지 않고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교조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경향”이 존재했다.93 심지어 “다른 기본 학과 

진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구실 밑에 위생 교수 시간을 타 과목 시간에 돌리”

는 경우도 있었다.94 이처럼 청소 미화나 시설의 개조 등 위생 사업을 스스로의 

일로 여기지 못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이제 사회주의적 태도의 문제가 

되었다. 

1958년 5월 19일 발표된 “위생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데 

관하여(내각 결정 제52호)”에 의해 1956년 설립된 위생 방역 위원회가 해체되

고 중앙 위생 지도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지도가 강조되면서 본래 위원회의 역

할 중 하나였던 위생 검열원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김일성은 “보건 위생 사업을 

88 본사 기자, “위생일을 자랑의 날로, 기쁨의 날로 맞이하자—황해남도 위생 지도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인민 보건 1958년 9월, 73.

89 지면식, “위생 문화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각주 56), 57.
90 림우균, “담당 구역에 대한 위생 사업 지도에서 책임성을 높이자—원군 제1병원 사업에서”, 
인민 보건 1959년 4월, 64.

91 편집부, “노력의 열매”, 위생 문화 1959년 7월, 18.
92 편집부, “[이런 상태가 계속되여서는 안된다]—정주군 침향리의 위생 문화 사업에서”, 위생

문화 1959년 7월, 29.
93 “[춘기 위생 사업에 학교가 앞장서자!] 왜 시정되지 않고 있는가”, 교원 신문, 1959. 3. 7, 

3면; “성과를 한계단 더 높은 단계에로! 선차적이고 중요한 것”, 교원 신문, 1959. 4. 25, 4면.
94 “[하기 위생 사업을 강화하자!] 위생 수업의 질을 높이자—평양 대신 중학교에서”, 교원 신문, 

1959. 6. 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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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기 위하여서는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단순

히 조사원의 역할만 맡고 있던 위생 검열원에게 위생 지도원의 역할을 함께 부

여했다.95 위생 지도원은 위생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

는 권한이 주어졌다.96 여관, 식당, 식료품 공장 등은 물론 가정 또한 그 대상이 

되어 “가정 내의 정돈 정형, 의류, 침구 세탁 사업, 부엌 변소 관리” 등이 검열되

었으며,97 학교에서는 교원들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개인 위생을 검열하였다.98 

비위생적이고 비문화적인 생활은 곧 “자기 존재의 사회ㆍ경제적 근거를 이미 

95 김일성, “보건 위생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릴 데 대하여” (각주 39), 87.
96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59년판) (조선중앙통신사, 1959), 82-84.
97 류장록, “농업 협동 조합 위생소 지도 경험”, 인민 보건 1957년 9월, 59.
98 오계룡, “동기 위생 방역 사업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 인민 보건 1958년 11월, 10.

그림 2. 위생 문화 사업에서 비위생적이고 비문화적인 태도는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낡은 유산으로 

간주되었다. [출처: “위생 문화에서 낡은 태도”, 위생문화 10 (195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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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일로까지 여겨졌다.99 개인 신체와 가정에 대한 위생 관리는 위생 문화 

사업이라는 국가적 정책을 관철시키는 과업으로서,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서 부과되었다. 위생 지도 위원회는 당 위원회 산하의 기관으로, 

개인의 일상에 당의 권한이 직접적으로 침투하여 대중의 생활 양식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사회 단체 등이 위생 지도 및 검열 사업에 동원되어 “녀

맹 단체들은 문화적인 가정 생활을 꾸리는 사업을 지도하고 교양 주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으며,100 학교에서는 교원들로 “위생 지도 검열대”를 조직하였

다.101 이처럼 당적 지도가 생산 현장을 넘어 개인의 일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위생의 개념 또한 방역을 넘어 일상 생활 전반으로 넓어졌다.

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 외에 각종 시설을 보수

하고 주변 환경을 청소 미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각자의 주

택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며102 녀맹을 통해 주부들이 중요한 

인력으로 동원되었다.103 그 외에도 조합 혹은 지역 사회 단위로 대청소를 하고 

건물 벽에 백토칠을 하거나 도로를 포장, 수리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104 

공장 등 생산 현장에서도 근처 도로를 포장하거나 공장 안팎을 미화하였고,105 

특히 학교에서는 교실 천장과 벽을 칠하거나 화단을 설치하고 학교 출입로를 

포장하며 학교 근방의 도랑을 보수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106 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등 녹화 사업 또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나 학생 동원을 

통해 이루어졌다.107

학교에서의 위생 선전 사업은 “학생들을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과 함

께 높은 문화성을 소유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나아가 학생들을 통해 지역 사회와 가정으로 위생 선전을 침투시키고자 

99 지면식, “인민 생활에서의 문화성 제고는 현 시기 우리 나라 문화 혁명의 중요 과업”, 근로
자 1958년 6월, 52.

100 지면식, “위생 문화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각주 56), 58.
101 “[하기 위생 사업을 강화하자!] 학교들의 위생 문화 사업 개선에서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하

다”, 교원 신문, 1959. 6. 13, 2면.
102 림우균, “담당 구역에 대한 위생 사업 지도에서 책임성을 높이자” (각주 90), 64.
103 김룡관, 앞 글 (각주 36), 65.
104 홍룡길, 앞 글 (각주 63), 72.
105 편집부, “도시 위생 월간을 맞이하여”, 11.
106 “춘기 위생 방역 사업에 나서고 있다”, 교원 신문, 1958. 3. 15, 4면.
107 “농촌 위생 월간 사업에 교원, 학생들이 적극 동원”, 교원 신문, 1959. 3. 21, 3면; 홍룡길, 

앞 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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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08 먼저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에 대한 위생 교수가 이루어

졌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에 별도의 위생 교수 시간을 두고 교육이 진행되었으

며, 청소, 위생독본 등 각종 관련 교재가 제작ㆍ보급되었다.109 교육은 주로 

교원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인근 진료소 일군 등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 보건 인

력의 강연으로 시행되기도 했다.110 학생들은 교육받은 위생 지식을 각자의 가정

과 지역 사회에 해설·선전하도록 유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 조직이 

이용되었는데, “써클대”가 조직되어 부근 공장과 인민군 부대를 순회하며 위생 

선전을 했고,111 ‘위생 선전대’는 “각종 전염병 예방 대책들을 매 가정에 해설 침

108 지면식, “위생 문화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57.
109 “[하기 위생 사업을 강화하자!] 위생 수업의 질을 높이자—평양 대신 중학교에서”, 교원 신

문, 1959. 6. 27, 2면; “쥐와 번데기를 박멸하고 있다”, 교원 신문, 1959. 1. 24, 2면.
110 “위생 방역 사업을 강화”, 교원 신문, 1958. 4. 19, 3면; “춘기 위생 방역 사업에 나서고 있

다”, 교원 신문, 1958. 3. 15, 4면.
111 편집부, “위생 선전을 위한 써클을 준비하고 있다”, 위생문화 1959년 12월, 58.

그림 3. 위생 문화 사업은 질병 관리를 넘어 예비 노동력을 동원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광범위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출처: “봄을 맞이하여 학교 운동장과 그 주변을 미화하고 있는 평양시 
하당 중학교 교원, 학생들”, 교원 신문, 1959. 3. 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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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키고112 “위생 표어와 그림을 학교와 마을에 붙였으며 음악, 무용 등 연예 

프로를 가지고 통학구역 내 부락을 순회 공연”했다.113 특히 1959년 3월부터 시

작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함께 학생들은 위생 문화 사업을 위한 “천리마 분

단” 창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학생 천리마 분단의 활동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변소를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위생 검열 위원회를 조직해 상호 

개인 위생 및 환경 위생, 공중 도덕을 검열하는 데까지 확장되었다.114

사상적 측면에서의 위생 문화 사업은 위생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생활 습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애국주의적ㆍ사회주의적 사상 교양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상적 측면에서의 위생 문화 사업은 일반적

으로 위생 선전 사업으로 불렸으며, 표어, 포스터, 노래 등 다양한 방법이 고안 

및 시행되었다.115 학교와 병원은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 간주되며 위생 선전 사

업의 중심이 되었다.116 여성에 대한 위생 선전 사업 또한 가정 내 위생 제고와 

모자 보건 강화를 위한 것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 외에도 생산 현장을 비롯

해 영화관, 역 대합실 등 다양한 곳에서 위생 선전이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위생 

선전관이 설치되기도 했다. 1958년 8월 15일에 개관한 중앙 위생 선전관은 각종 

위생 지식 뿐 아니라 당의 인민 보건 정책까지 그 전시 대상으로 삼았으며, 각

종 도표와 모형 등을 전시하였다. 지도부는 위생 선전관의 관람자들이 “우리 당

과 정부의 인민 보건 정책의 우월성을 깊이 느끼면서 위생 문화적인 건강한 생

활을 꾸릴 데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기를 기대하였다.117 그 외 지역별로도 상

설 위생 전람관이 건설되었고, 그 전시는 일반적인 위생 선전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위생 개조 사업과 관련된 각종 모형까지 포함하였다.

1959년 3월부터 평양 시내 진료소들에서 실시된 3세 미만 유아 등록 제도나 

112 “춘기 위생 방역에 모범”, 교원 신문, 1958. 4. 2, 4면. 
113 “농촌 위생 월간 사업에 교원, 학생들이 적극 동원”, 교원 신문, 1959. 3. 21, 3면.
114 백성수, “위생 월간에 천리마 분단 창조 운동 전개”, 위생 문화 1959년 4월, 32.
115 그 외에도 위생 계몽 사업, 위생 교양 사업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기는 하나 위생 

선전 사업이 비교적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1958년 5월 4일 조선로동당 중
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론에서 김일성이 위생 선전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2001년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대백과사전에서도 ‘위생 선전’을 ‘위생 지식 보급 사업’과 ‘위생 계몽 교
양’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백과사전 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29) (평양: 백과사
전 출판사, 2001), 408.

116 지면식, “위생 문화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57.
117 편집부, “중앙위생선전관”, 위생 문화 1959년 9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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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아동 기관 확대 정책을 통해,118 미래 인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당과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었다.119 이후 성장 과정에서는 진료소에 등록 및 관리되

고 아동 기관에 의해 양육되었다. 각자 가정의 일, 넓게 보아도 마을 공동체의 

일이었던 출산과 양육이 국가적 사업이 되었으며 개인의 탄생과 성장이 당과 

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그 이전에는 학령기 청소년 인구나 성인 노동 인구

가 각각 학교와 생산 현장이라는 조직 체계 하에서 당과 정부의 지도를 받았던 

것에 비해 영유아기와 아동기 인구는 가정에 속해 상부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존재였다. 하지만 모자 보건 정책의 강화가 이들까지도 지도부의 영향

력에 포함시키게 되자, 개인의 일생에서 국가 권력의 공백이 축소되었다. 이제 

임신부들이 아이와 자신을 위생 문화적으로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 사업

에 이바지하는 것”인 동시에, “당과 정부가 모성들에게 베풀어주는 크나큰 배

려”에 대한 보답이 되었다.120

가정의 공적 공간화의 출발은 한국 전쟁 이후 진행된 복구 건설이었다. 김일

성은 전후 복구 건설에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도시 설계 일군들

과 담화를 나누며 세세하게 지도하였다.121 김일성은 도시 건설에 있어 거주민의 

건강을 강조하며 건물들의 배치 뿐 아니라 채광, 통풍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신

경 쓰도록 주문하였으며,122 결과적으로 대중은 지도부의 의사가 철저히 관철된 

주택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123 전후 복구 건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

118 본사 기자, “년소아 건강 관리의 새로운 형태”, 인민 보건 1959년 4월, 54-55.
119 강진웅은 “해방 이후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인민 보건 사업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개인들의 신체를 지배하고 이로써 전체 인구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해산 방조는 “여성의 몸의 통제”로서 “출산의 문제에서 과학적인 지식의 확산을 통
해 아래로부터 규율화된 실천을 유도”한 것이었고, 아동 기관의 확대는 “해방 이후부터 시작돼 
전후에 본격화된 국가의 여성 노동력 통제와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를 위한 아동의 신체에 
대한 개입이었다. 북한의 보건 사업에 있어 “전체 종의 통제를 바탕으로 개인 주체의 규율로 
이어지는 생명 정치의 기제가 성별 정치를 통해 발전”했다고 보았다. 강진웅, “1950-1960년대 
국가형성기 북한의 생명정치와 사회주의 주체 형성”, 사회와 역사 98 (2013), 67-173.

120 리영수,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상식”, 위생 문화 1959년 12월, 31.
121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 인민들에게 위생문화적인 살림집을 마련하여주시려고”, 인민의 어

버이(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93-97.
122 김일성,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발취)—도시설계일군들과 한 담

화 1951년 1월 21일”, 조선로동당 출판사 편, 인민 보건사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평양: 조
선로동당 출판사, 1985), 29-30.

123 김지형의 북한 일상사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전형적인 일상적 정체성 프로젝트”는 “주택”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주택은 소비의 영역, 일상 생활의 연속으로서 생산 체제의 비경제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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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위생 문화 사업 과정에서 실시된 각종 가정 방문이 

가정의 공적 공간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천리마 작업반 칭호 수여 평가 기준에

는 작업반 성원들이 “개체 위생을 잘 꾸리는” 것 뿐 아니라 “가정 생활을 검박

하고 문화 위생적으로 잘 꾸리”는 부분까지 포함되었다.124 위생 문화 사업에서 

가정 방문은 해당 가정의 아동이 학교에서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125 예

방 주사를 접종할 때, 위생 선전 사업을 진행할 때,126 위생 검열을 진행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이루어졌다.127 또한 그 외에도 매년 연말 등 정기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위생 상태를 조사하기도 하였다.128 개인은 자신의 가정을 당

과 정부의 위생 기준에 맞추어 꾸려나가야만 했고, 결과적으로 가정은 인민 보

건 정책의 대상이자 그것이 관철되는 공간이 되었다.

5.�결론

금년 65세인 김홍필 로인이 자기 집 채소 밭에 인분을 주었던 일이 있었다. 로인 

역시 채소 밭에 인분을 덧 거름으로 주지 말라는 내각 결정을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니였으나 오랜 기간을 두고 채소 밭에 인분을 몇 거름이나 주었어도 채독이나 

회충증에 죽은 이 없었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며누리에 반대에도 듣지 않았다. 위
생 상식을 배우고 있는 며누리로서는 시아버지의 이러한 그릇된 행동을 그냥 지

나쳐 버릴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이 사실을 리 위생 검열 위원회에 알렸다. 물론 

사소한 결함 같지만 내각 결정을 위반했고 공중 위생 도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남들에게까지 위생상 좋지 못한 영향을 준 이러한 낡은 사상의 표현을 그냥 지나
쳐 버릴 수는 없었다. 위생 검열 위원회에서는 즉시로 로인을 불러다 놓고 비판하

였다. 위생 검열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그릇된 행동들이 적기는 하였으나 나타나

게 된 원인을 위생 사업은 자신과 나아가서 사회를 위한 것으로 알게 하는 공산

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주택은 이데올로기적ㆍ문화적 교육의 장소였으며 사회
주의적 내용을 가질 것을 요구받았다. 김지형, “일상생활의 생산: 전후 북한의 전체주의와 일
상”, 박순성 편,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한울, 2013), 134-135.

124 강호제, 앞 책 (각주 10), 373. 
125 정숙례, “김일성 원수의 현지 교시를 받들고 원아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전국 어머니 대회 문헌집 (각주 30), 302.

126 최병극, “담당 구역내 소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과 방법에 대하여”, 인민 
보건 1957년 6월, 32.

127 “신호”, 교원 신문, 1959. 2. 24, 4면. 
128 리종률, 보건 조직학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2),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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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교양 사업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당과 정부 결정을 철저하게 해설 

침투시키는 사상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결과이라는 것을 포착하였다.129

위생 문화 사업이 “자신과 나아가서 사회를 위한 것”임이 강조된 것은 사회주의

적 생산 관계가 완성된 뒤 이 사업이 생산 현장을 넘어 일상 생활 전반에서 대

중의 일상에 침투한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이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공산주

의를 건설한다는 것은 경제 형태의 개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 의식과 생

활 양식을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생 문화 사업을 통한 위생적이

고 문화적인 생활 양식의 확립은 사회주의적으로 일상을 변화하는 중요한 단계

가 되었다.130 위생 문화 사업을 통해 신체와 건강이 각 개인에게 귀속된 사적인 

것에서 국가적 관리와 통제의 대상인 공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국가 권력은 

위생 문화 사업으로써 대중과 그들의 일상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조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위생 문화 사업은 좁은 의미의 

위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생을 일상 생활 전반에서의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

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이 일상 생활 깊숙이 침투하여 개인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는 데서 북한의 체제적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위생 문화 사업은 물질적인 특면과 사상적인 측면을 상호 보완하면서 진행되

었고, 애국주의 및 사회주의적 사상 교양을 적극 활용하여 대중 동원을 유도하

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쟁 운동, 모범의 일반화, 상부로부터의 지도와 통제 

등 당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위생 문화 사업이 “단순한 청소 사업”이 아니라 “생활 양식을 사회주의

적 내용으로 개조하기 위한 군중적인 문화 운동”으로서 “인민들의 문화 도덕적 

풍모를 개변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도덕 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어야만 했기 때

문이다. 위생 문화 사업은 “문화 혁명의 일환으로서 모든 생활 환경을 문화 위

생적으로 철저히 개변시키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를 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업이었다.131

129 본사 기자, “꾸준하고 실속있게 위생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함경남도 단천군 쌍룡리 
위생 검열 위원회 사업에서”, 위생 문화 1959년 7월, 22.

130 라근의, “로동 계급은 위생 문화 사업에서도 응당 령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위생 문화 
1959년 10월, 1.

131 지면식, “위생 문화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각주 5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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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문화 사업을 통해 개인의 신체가 사적 존재에서 공적 존재로 변화되었

고, 학생과 여성 등 예비 노동 인구가 일상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경험하

게 하였다. 위생은 대중의 일상 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개인

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관계한다는 점에서 1950년대 후반 북한 국가 권력이 대

중에 침투하는 매개체로 이용되었다. 위생 문화 사업은 대중 개조를 통한 사회

주의 체제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기제의 일부로서 작동했고, 그러한 정치성은 건

강 증진을 위한 보건 정책이라는 외면에 숨겨진 채 대중의 일상 생활에 스며들

었다. 각 개인은 위생적이고 건강한 인간, 성실히 노동하는 인간, 지도와 통제를 

받는 인간, 당에 진심으로 충성하고 복무하는 인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유도되었

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위생 문화 사업은 “사회주의의 아름다운 미래를 현실

적으로 체험”시켜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

고자 한 시도였다.132

(투고: 2018년 2월 15일, 심사 완료: 2018년 4월 1일, 게재 확정: 2018년 4월 4일)

132 박희찬, “위생 개조의 선구—송동리와 일암리를 찾아서”, 인민 보건 1957년 8월,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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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ygiene Culture Project was one of the major nationwide 
project in North Korea in the late 1950s. It was active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s a mass mobilization movement that brought in a wide 
range of population from children to the elderly, from production sites to 
schools and h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Hygienic Culture Project, and to identify the soci-
etal and political factors that drove the project. The Hygiene Culture 
Project began as a communicable diseases prevention project in the 1940s. 
From 1958, when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alistic economic system was 
complete, however, public hygiene was promoted as part of a broader cul-
tural revolution. The hygiene Culture Project not only included previous 
disease prevention programs, but expanded to encompass the improvement 
of general living environment and everyday life. Through routine “hygiene 
inspection” to peoples’ living rooms, the nation was able to intervene in 
the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This also allowed the nation to mobilize 
the people who were not involved in labor, such as students, mothers and 
the elderly. With the Hygienic Culture Project, “hygienic lifestyle” became 
an ideal “socialist lifestyle.” The Hygiene Culture Project was a mass re-
construction project that transformed people suitable to the new socialist 
system.

Keywords. hygiene, North Korea, Hygiene Culture Project, mass mobilization, 
reconstruction of people,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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